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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일치도로 본 부부간 유사성과 배우자 이해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김 미 경 고 재 홍†

경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 및 배우자 특성의 이해정도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결혼기간과 관련되는지, 또한 부부 각자의 행복감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기간이 다양한 133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성격, 결혼가치관, 그리고 성

역할 태도에 대해 자신과 배우자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유사성은 부부 각자의 자기 지각간 프로

파일의 일치도로, 배우자에 대한 이해는 배우자 지각과 배우자의 자기지각 간의 프로파일 일치

도 크기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실제 부부들은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에서 유사하였으

며, 부부는 배우자의 성격, 결혼가치관 및 성역할 태도 모두에 대해 대체로 잘 알고 있었다. 둘

째,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편과 부인 모두 주관적 행복감은 낮아졌지만, 결혼기간은 부부유

사성과 배우자 이해크기와는 무관하였다. 셋째, 부부의 주관적 안녕감은 부부 유사성 크기와 무

관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이해정도와는 주관적 안녕감은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편이

부인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클수록, 부인의 남편 성격이해가 클수록 남편의 주관적 안녕감은 높

았으며, 남편의 부인 성격이해가 클수록 부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높게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남편의 부인 결혼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클수록, 남편과 부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모두 낮게 나타

났다.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이해크기는 부부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없었다.

주요어 : 부부, 성격, 가치관, 성역할 태도, 부부유사성, 배우자 이해, 주관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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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반적 통념은 성격, 가치관, 태도

등이 비슷한 부부일수록 부부생활이 원만하다

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2005년 10월 서

울대 사회심리연구실에서 부부 280쌍을 대상

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부부들에게 자신이 ‘외

향적인가 내성적인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가’,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가 혼자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신경이 예민한가 아닌가’ 등을

질문한 결과, 유사한 부부일수록 결혼만족도

가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서울신문, 2006년 4

월 12일).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다룬 연구들 중 일부

는 부부 자신이나 배우자의 특성이나 행동방

식(예: 의사소통 방식)에 따른 효과를 다루고

있다(권정혜, 2000; 김선영, 김영희, 2005; 이정

은, 이영호, 2000).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

는 부부 각자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부부간의

유사성이나 상호성 등과 같은 상호작용적 변

인(예: 가치관의 유사성)의 효과를 다루고 있

다(김향련, 고재홍, 2007; 고재홍, 전명진, 2003;

박영화, 고재홍, 2005; Acitelli, Douvan, & Veroff,

1993; Morry, 2005, 2007). 이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 실제의 속성 차이보다는 지각이나 생

각의 차이가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부부간 성격이외에도 태도와 가치관

등에서의 유사성이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예: 고재홍, 전

명진, 2003; Acitelli, et al., 2001; Byrne &

Blaylock, 1963). 이 연구들에서 여러 가지 측면

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부부는 그렇지 못한 부

부보다 결혼 생활에서 더 행복하다고 보고하

였다. 예를 들어 고재홍과 전명진(2003)은 (일

반) 가치관, 결혼관, 취미, 성격의 네 영역의

부부 유사성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이것들 중 결혼관의 유사성이 남편

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향련과 고재홍

(2007)에서는 남편이 부인의 성격이 자신과 비

슷하다고 생각할수록(가정된 유사성), 부인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을수록(이해), 부부 모

두의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남편과 부인의 결

혼 가치관이 실제로 유사하고(실제 유사성) 부

인이 남편 자신의 결혼가치관과 비슷할 것이

라고 생각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높은

반면, 부인은 남편의 결혼가치관이 자신과 유

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자신과 배우자 지각

으로부터 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가 그들의 행복이나 안

녕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부부들의 성격, 결혼

가치관, 성역할 태도의 세 영역에 대해 서로

유사한지, 또한 세 영역에 있어서 부부가 상

대를 어느 정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그런 다음 부부간 유사성크

기와 배우자에 대한 이해크기가 결혼기간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

으로 부부간 유사성과 배우자 이해가 부부 각

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부부의 주관적 안녕감

부부 연구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결혼만족도

란 개인이 결혼 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

움, 만족,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이다(예:

Hawkins, 1968). 이는 개인의 욕구가 배우자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족되어지는 정도를



김미경․고재홍 / 프로파일 일치도로 본 부부간 유사성과 배우자 이해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217 -

말한다(Rice, 1979). 그러나 연구들마다 결혼만

족도는 결혼적응, 결혼안정성, 결혼의 질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편 Veit와 Ware

(1983)는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물음으로 안녕

감을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신뢰롭다고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안녕은 주관

적이며, 전반적인 안녕감을 말하며, 한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반 혹은 인생 전체에 대한 행

복이나 만족하는 정도이다(Andrew & Robinson,

1991).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안녕감은 개인의

지각된 주관적인 행복감 또는 총체적인 감정

을 나타내는 구성개념이란 점에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다(McDowell & Newell, 1990).

기존 연구들에서 다룬 부부의 행복감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은 가계수입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 개인의 성격특성과 교육수

준(예: 김선영, 김영희, 2005; 이정은, 이영호,

2000), 배우자의 폭력, 배우자의 공격성이나

의사소통 양식과 같은 배우자의 특성들(예: 이

종선, 권정혜, 2002)이다. 한편 최근에서는 부

부 각자의 개별 특징보다는 부부 모두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dyadic) 변인이 주목을 받고 있

다(고재홍, 전명진, 2003; 박영화, 고재홍, 2005;

Acitelli, et al., 1993). 이 중 대표적인 이자 변

인은 부부의 유사성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 등

을 들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을 다룬 여러 연구에 따르면, 부부의 성

격(예: 김향련, 고재홍, 2007), 결혼가치관(예:

Acitelli, et al., 1993) 및 성역할 태도(예: 김혜

원, 1997; Osmond & Martin, 1975)의 일치여부

가 그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상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성격,

결혼가치관 및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과 배우

자에 대한 이해크기가 부부 각자의 주관적 안

녕감(행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결혼기간, 부부 유사성 및 부부이해

부부가 여러 측면서 서로 부부가 유사하다

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처음부터 유사한 사람

끼리 결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 후, 동일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

에 두 사람이 여러 측면에서 유사해졌을 가능

성이다.

행동 유전학을 다루는 연구자들은 부부간의

유사성의 근원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이들은

남편과 부인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닮았는지

반영해주는 유사성의 정도는 사회의 유전적

변이(genetic variance)와 유전구조에 영향을 준

다고 주장한다(Feng & Baker, 1994). Rushton

(1989)의 제안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타인들과의 유전적 유사성을 탐지할 수 있고

자기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람들을 선호하도

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모

든 개인에게는 자신의 유전자들을 미래의 세

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다. 즉, 만일 자신과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

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돕는다면, 우리는 유전자 풀(pool)중의

우리의 몫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마침내 우리

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장받

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유전적으로 유

사한 짝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유전자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배우자 선택에서

태도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자신과 유사한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이 크다.

Hill과 Peplau(1998)는 유사성이 큰 부부일수

록 결혼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하였다. 반면 Feng과 Baker(1994)는 결혼초기에

는 부부간 성격이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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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의 성격이 닮아간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허윤미(2001)의 개

관에 따르면, 실제 결혼한 부부들은 교육수준,

지능, 가치관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서 부

부간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신장이

나 체중과 같은 신체적 특성의 상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충된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여러 측면에서 부

부간 유사성 크기가 클 가능성이 있다. 첫 번

째 가능한 이유는 유사성이 큰 부부일수록 결

혼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

제로 Hill 등(1998)은 자신들의 연구에 참여한

신혼부부들 중 결혼 후 2년 반이 지났을 때,

갈라 선 부부보다 함께 살고 있는 부부들이

여러 영역에서 더 유사한 쌍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결혼기간

이 지남에 따라 부부들이 여러 측면에서 서로

더욱 유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Blankenship, Hant, Hess, & Brown, 1984).

결혼 전 두 사람의 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여러

측면에서 부부가 서로 유사해진다는 이러한

주장을 수렴가설이라 한다. Caspi, Herberner 및

Ozer(1992)는 결혼기간에 따른 부부의 성격유

사성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Kelly가 1935년～

1938년에 처음으로 접했던 300쌍의 약혼자 쌍

들을 대상으로 20년에 걸쳐 수행했던 종단 연

구에서 나온 자료들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 유사성이 증

가할 것이라는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비록

종단적 연구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결혼

기간과 부부유사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고재홍

과 전명진(2003), 김향련과 고재홍(2007)의 연

구결과에서도 수렴가설의 지지 증거를 발견하

지 못하였다. 즉 두 연구 모두에서도 부부간

유사성 크기는 그들의 결혼기간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 부부는 여러

측면에서 배우자를 정확히 파악하게 될 가능

성이 있다. 그 근거로는 자기공개(self-disclosure)

이론(Altman & Taylor, 1973)을 들 수 있다. 자

기공개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두 사람간의

‘우리’라는 연계이며, 이는 친밀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친밀하

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기공개가 주는 두려움,

즉 거절이나 위협 또는 배신 때문에 진정한

자기공개를 꺼린다. 그러나 자신이 신뢰하는

배우자나 아주 가까운 친구, 치료자, 종교적

충고자에게는 자기를 공개하기 쉽다. 자기공

개가 큰 사람들끼리는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그리고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Kenny

와 Acitelli(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판단보다는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긴 친구일수록 상대방

의 성격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부부도 결혼 후 서서히 배우자에 대한 침투

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배

우자의 자기공개가 많아지고 그 결과 배우자

의 여러 측면에 대해 점점 더 정확히 파악하

게 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결국 결혼기

간이 긴 부부일수록 배우자의 여러 측면에 대

한 이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부부유사성과 이해의 효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더 성공적인가? 특히, 인종, 교육 수

준, 소득 및 종교 등과 같은 비교적 객관적인

속성들이 배우자 선택이나 결혼의 안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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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연구결과들도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예:

김향련, 고재홍, 2007; Acitelli, et al., 1993;

Morry, 2007). 유사성효과에 따르면, 한 대상 X

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가 비슷한 성향을 보

일 때 두 사람은 호감을 가지게 되며, 대상 X

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는 서로에 대한 불만

과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실제의 친구들과 연

애 상대자들의 태도를 다룬 상관연구 뿐만 아

니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실험연

구들에서도 유사성효과가 입증되었다(Berscheid

& Walster, 1978; Byrne & Blaylock, 1963).

일반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태도를 지닌 사

람을 더 좋아하는 유사성효과는 연애커플이나

부부들의 경우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Byrne & Blaylock, 1963; Gonzaga, Campo, &

Brasbury, 2007; Morry, 2005). 여러 연구들에 따

르면 성격이 유사한 부부일수록 그 가정의 불

화가 적었으며 아이들이 정서적, 행동적으로

더 건강하였다(Dawson, 1991; Kline, Johnston, &

Tschann, 1991). 여러 연구들을 근거로 Fletcher,

Rosanowski 및 Fitness(1994)는 부부간의 유사성

이 행복한 결혼생활의 초석이라고 결론내렸다.

고재홍과 전명진(2003)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부부간의 성격, 취미, 결혼가치관, 일반 가치

관의 4가지 영역에서 부부 유사성 중 부부간

의 결혼가치관 유사성 크기가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라고 결론내렸다.

김향련과 고재홍(2007)은 부부간의 성격과 결

혼가치관의 유사성과 상호 이해의 크기가 결

혼만족도와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유사

성과 상호이해를 부부의 상호 지각의 일치도

(차이값의 절대값)로 측정하였다. 상호 지각의

일치도의 종류에 따라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

치도는 실제유사성(남편-부인 자기지각의 일치

도), 가정된 유사성(자기지각과 상대방지각의

일치도), 이해(상대방에 대한 지각과 상대방의

자기지각의 일치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성격의 경우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가 클수록,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결

혼가치관의 경우, 남편의 실제 유사성과 부인

에 대한 가정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

도가 높은 반면, 부인은 남편에 대한 가정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자기공개이론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자기공개 수준과 그와의 친밀도는 비례한다는

것이다. 즉 친밀한 관계일수록 상대방에게 자

기를 공개하는 수준이 높고, 그 결과 친밀관

계속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서로 잘 알게 된다

는 것이다. 실제로 친밀관계에서 서로 상대방

을 잘 알고 있을수록 관계의 질이 우수하다는

증거도 있다. 예를 들어 교우관계에서 그들이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길수록, 서로 친밀한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Dawes & Mulford, 1966).

한편 Kenny와 Acitelli(1994)에 따르면 양자간에

유사성이 클수록, 상대방에 대한 판단의 정확

성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부부를 다룬 Acitelli 등(2001)의 연구에서는

갈등시 배우자가 갈등에 대처하는 행동에 대

한 이해크기(즉 배우자가 갈등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정도)는 그들의 관계만족

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

편의 부인에 대한 갈등대처 행동에 대한 이해

가 클수록 결혼생활의 불화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대방에 대한 성격의 이해크기와 교우관계

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고재홍, 김명

렬, 2004)에서 청소년들의 학급 짝꿍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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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성격의 이해정도는 그에 대한 호감

크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으로 볼 때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크기

와 상대방에 대한 호감 혹은 만족도는 두 사

람간의 관계 종류(예: 동성친구, 부부 등)와 이

해의 측면(예: 성격, 태도, 갈등해결 전략 등)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양자간의 이해크기에 따른 관계만족

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실제 부부를 대상으로 여러 측면(즉 3가

지 측면)에서의 영역별 배우자에 대한 이해크

기가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는지, 또한 어느

측면의 이해가 안녕감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부간의 일치도 측정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Kenny의 이자(dyad)관계 모형

(Acitelli, Kenny, & Weiner, 2001; Kenny &

Acitelli, 2001)을 기초로 하여 자기 지각과 배

우자 지각의 일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지각 차이를 산출하는 준거에 따라 여러 가지

상호지각의 일치유형이 나올 수 있다(그림 1

참조).

부부와 같이 두 사람이 짝을 이루는 이자관

계에서 상호지각의 일치성은 유형에 따라 유

사성(similarity) 및 이해(understanding)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격의 경우, 남편

(또는 부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과 부인

(또는 남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이 얼마나

일치하는가의 정도는 유사성 크기로 볼 수 있

다. 반면 이해란 배우자가 자신을 어떻게 지

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다(Acitelli et al., 1993).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배우자의 특정 측면에 대한

지각 정확성(accuracy)으로 볼 수 있다(Kenny,

1994).

유사성

유사성이란 대인 지각에서 두 사람 각각의

자기지각이 얼마나 유사한가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그림 1에서 a).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성격유사성 크기는 남편의 자기 성격 지각과

부인의 자기 성격 지각간의 일치도 크기를 말

하며, 이는 두 사람의 측정치를 프로파일로

나타낸 다음, 두 사람의 프로파일이 얼마나

유사한 형태를 지녔는지를 수치(상관계수)로

알아 볼 수 있다. 프로파일 형태가 유사하다

면 둘 간의 성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해

이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을 지각(평가)하는

것과 다른 어떤 사람(배우자)이 그 사람을 지

각(평가)하는 것 사이의 일치로 정의할 수 있

다(Byrne & Blaylock, 1963). 보다 보편적인 개념

으로 어떤 표적인물에 대한 어떤 평가자의 평

가가 그 표적인물 자신의 평가와 일치한다면

평가자는 그 표적인물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림 1.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유형

유사성(a),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b-1),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해(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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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와 같은 이해이다. Kenny 등(1994)에

따르면 대인지각에서 이해는 지각의 정확성

(accuracy)과 같은 의미로서 A가 B에 대해 정확

하게 “지각”한다면, A는 B를 정확하게 “이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이해

란 부부가 배우자의 어떤 속성(예: 성격)을 정

확하게 지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부부 관계에서의 이해는 남편의 부인이해와

부인의 남편이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남

편의 부인 이해 정도란 남편이 부인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크기를 말하는 반면,

부인의 남편이해 정도란 부인이 자신의 남편

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크기

이다. 즉 전자는 남편의 배우자지각(Hw)과 부

인의 자기지각(Ww)간의 일치도를 말하며, 후

자는 부인의 배우자지각(Wh)과 남편의 자기지

각(Hh)간의 일치도를 말한다.

일치도의 지표

대인간 지각 연구에서 양자간의 일치도(예:

유사성) 크기를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은 각

자가 보고한 자기지각들 간의 닮은 정도를 산

출하는 것이다. 특히 평가대상이 단일 측정치

로 구성된 경우(예: 호감), 양자간의 일치도 크

기는 두 측정치간의 거리로 쉽게 평가할 수

있다(예: 둘 간의 호감차이의 절대값). 그러나

성격과 같이 평가대상이 여러 속성으로 구성

된 경우, 두 사람간의 일치도 크기를 측정하

는 방법은 두 측정치간의 변산성 크기를 산출

하거나 프로파일 형태의 일치정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Cronbach & Gleser, 1953).

변산성의 크기를 일치도로 보는 경우는 여

러 하위 특성들로 구성된 각자의 측정치에서

각 개인의 하위 특성 평정값의 변산성(실제로

는 변량)을 구한 다음, 두 사람의 변산성의 차

이값(실제로는 차이의 절대값)을 구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로 변산성은 양자간

의 ‘불일치’ 지표인 셈이다. 또한 변산성의 크

기가 어느 정도나 되어야 양자간에 유사한지

혹은 유의한 차이인지를 알아볼 수 없다는 단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파일의 일치도로 알아보는

방법은 각자에게 측정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빅-5로 성격을 측정한 경우, 한 사

람의 성격평가 측정치는 5개가 됨), 각자의 프

로파일을 작성한 다음, 두 프로파일의 모양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때

프로파일의 생김새(shape)가 유사할수록 양자간

의 일치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두 프로파일

의 일치도 지표는 둘 간의 상관계수로 산출할

수 있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10가지 측면

에서 부부 각자의 결혼가치관을 측정한 다음,

각자의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결혼가치관 유사

성(일치도)을 그림으로 나타낸 예이다.

부부유사성을 나타내는 프로파일 일치도 지

표는 부부간 특성의 전반적 형태가 유사한지

를 알아 볼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일치도

크기(r)의 유의도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 또한 이를 이용하면 둘 이상의 집단

(예: 연애 커플 對 부부)간 일치도 크기의 비

교 검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부부 양자간 프로파일 일치도 지

표를 사용하여 3가지 영역별 유사성과 이해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또한 프로파일 일치도를

사용하는 경우, 측정변수가 3～10개인 경우가

바람직하다(Kenny, et al., 2006)는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각 영역에서 5～10개의 측정변

수를 사용하였다.

1) 그림 2 부부 경우는 r=.62로서 df=8에서 p<.05로

서 둘의 결혼가치관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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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성격과 같이 여러 하위 차원

으로 구성된 특성들에서 부부간 유사성과 배

우자에 대한 이해크기의 효과를 알아보는 방

법으로 부부간 프로파일 일치도 지표를 선택

하였다. 이 지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물

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부부들은

성격, 결혼가치관 및 성역할 태도 등에서 실

제로 서로 유사하며, 배우자의 그것들에 대해

정확히 지각(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 볼 것이

다. 둘째, 부부들의 주관적 안녕감, 3영역에

대한 유사성 및 이해크기는 결혼기간과 관련

되어 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부들은 3영역에 대한 유사성과 배우자에 대

한 이해크기에 따라 부부 각자의 주관적 안녕

감이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및 절차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임의로 표집된 서울, 마산, 창원,

거제, 통영, 진해, 김해 지구에 거주하는 결혼

기간이 다양한 부부 133쌍을 대상으로 일련의

척도에 자신과 배우자의 특성을 알아보는 형

태로 이루어졌다2). 구체적으로 응답부부의 결

혼연령 분포는 1년 미만 10.5%, 1-5년 19.8%,

5-10년 20.0%, 10-15년 16.9%, 16-20년 18.8%,

21-25년 7.6%, 그 이상 6.7%이었다. 각각의 부

부에게는 남편용과 부인용으로 각각 제작된

척도에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 모두 평가하도

록 하였다. 설문지는 사전에 부부쌍을 확인할

수 있는 비밀코드를 부여해 두었고, 응답 부

부들에게는 각자 익명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가 응답자들의

집이나 직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응답

하게 하였으며, 직접 만날 수 없는 일부 응답

2) 본래 연구대상은 170쌍이었으나,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37쌍의 자료를 제

외하고 최종적으로 133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0

1

2

3

4

5

6

경제적 여유 부부간 대화 애정 표현 성적 만족 종교가 같은

지의 여부

집안 일 함

께하기

자녀 양육 취미 활동

함께 하기

서로에 대한

믿음

상대방에 대

한 배려

남편

아내

그림 2. 프로파일로 본 결혼가치관의 부부 유사성 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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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배우자들은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우

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응답을 받았다. 양쪽 부

부 모두의 자료가 수집된 경우만 최종 자료분

석에 사용하였다.

성격 지각

부부들의 성격에 대한 자기지각과 배우자지

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격 이론 중 5요인 모

델에 근거한 한국형 빅-5 성격심리 검사(서은

국, 최인철, 2005)를 바탕으로 백수경과 고재

홍(2007)의 연구에서 성격특성 측정에 사용한

문항들을 각 요인별로 3문항씩 모두 15문항을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구체

적으로 외향성 측정문항으로 “나는 모임의 활

력소이다”, “나는 나서지 않는다” 등이다. 정

서적 안정성 문항으로 “나는 걱정이 많은 편

이다”, “나는 기분의 변화가 잦다” 등을 선정

하였다. 성실성 문항으로 “나는 모든 일을 계

획을 세워서 한다”, “나는 일을 대충한다” 등

을 선정하였다. 원만성 문항으로 “나는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을 편하게 한

다”, 선정하였다. 개방성 문항으로 “나는 어떤

일을 늘 새로운 방법으로 해 보기를 좋아한

다”, “나는 상상력이 부족하다” 등을 선정하였

다. 한편 배우자의 성격 지각을 위한 문항에

서는 자기 지각에서 사용한 문항들에서 “나는

～ ” 부분을 “부인은 ～ ” 혹은 “남편은 ～ ”

등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남편

자신의 성격 특성을 측정할 때 사용한 “나는

사람을 편하게 한다”의 경우, 배우자(예: 부인)

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사용할 때는 “내 부인

은 사람을 편하게 한다” 등과 같이 바꾸어 사

용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고, 본 연구에서 산출

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요인별로 .6

2～.79이었다.

결혼가치관

부부들의 결혼가치관 측정을 위해 Acitelli

등(2001)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결혼

을 위한 조건을 알아본 연구에서 부부들이 결

혼생활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한 13가지를

참조하였다. 13가지 항목들 중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고재홍과 전명진(2003), 김향련과 고

재홍(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들을 참조

하여 최종적으로 10가지 항목들(경제적 여유,

부부간 대화, 애정 표현, 성적 만족, 종교가

같은지의 여부, 집안 일 함께 하기, 자녀 양육,

취미 활동 함께 하기, 서로에 대한 믿음, 배우

자에 대한 배려)을 선정하였다. 부부들에게 위

의 10가지 항목 각각이 결혼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혹은 자신이 생각하

기에 배우자는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적 여유’는 당신의 행복한 결혼생활에 얼

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

(5점)’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성역할 태도

부부의 여성과 남성에 관한 태도를 측정하

는 도구로는 김혜원(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성역할 태도 척도(Gender-Role Attitudes Scale)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예: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가장인 남편이 하는 것이 좋다, 직장

에서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기를 꺼리는 것

은 당연하다)은 가정, 직업, 성격 및 행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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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분야에서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부부들에게 위의 15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신과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하

는지를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 ～ 매우

그렇다 5)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높은 점수

일수록 전통적인(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혜원(1997)

이 보고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82 이었다.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Campbell, Converse 및

Rodgers(1976)의 주관적 안녕감 지표(Index of

Subjective Well-being)를 한정원(199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는 개인의 보편적 안녕감의 크기를 측정

하는 지표(index of general affect)에 해당하는 9

문항과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측정하는

1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행복감의 크기

를 평정하는 문항이다. 보편적 안녕감의 크기

를 측정하는 지표들(9문항)은 일상생활에서 각

자가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형용사 쌍들(예: 행복한 - 불행한) 중 한

형용사는 1점, 상대되는 형용사는 7점에 배치

한 후, 1점에서부터 7점까지 평소 자신의 생

활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점수

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요즘 나의

생활은 ...” ‘행복하다(1점)’에서 ‘불행하다(7점)’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래 척도의 문항

중 “친구와 잘 지낸다”는 각각 “부인(혹은 남

편)과 잘 지낸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한

정원(1997)이 보고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4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

한 신뢰도는 남편의 경우 .87, 부인의 경우는

.89 이었다.

일치도 산출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유사성 및 이해의 크

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쌍 부부의 성격, 결

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에 대한 자기평가 값과

배우자평가 값으로 두 사람의 프로파일 유사

성 지표를 구하였다. 먼저 산출된 프로파일

지표(r)를 Fisher의 z 값으로 변환하여, 각 부부

의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를 산출하였다. 결

혼기간에 따라 각 영역별 유사성과 이해가 증

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부의 결혼기간

(개월 수)과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Fisher의 z

값)간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역

별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와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영역별 유사성

및 이해크기를 예언 변인으로 하고 부부 각자

의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

분석을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 참여한 133쌍의 부부의 결혼기간

은 1개월-40년 사이이었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11년 2개월(표준편차 8.7년)이었다. 남편의 나

이는 평균 40.6세이었으며, 부인의 나이는 평

균 37.6세 이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1.53명이었

다. 부부의 안녕감은 7점 만점에 남편이 평균

5.14(표준편차 0.92), 부인이 평균 5.24(표준편

차 0.94)로 차이가 없었다, t(132)=0.97, ns. 한

편 부부의 안녕감은 상호적이었다. 즉 남편의

안녕감이 큰 경우는 부인의 안녕감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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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31)=.30, p<.01.

영역별 부부 유사성과 배우자 이해의 크기

부부 유사성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부부가 실제로 어느 정도 유사한지

를 알아보기 위해 각 부부의 프로파일 일치도

평균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세 가지 영역별 부부 유사성의 크기의 평균

을 살펴본 결과, 성격 유사성 평균( )은 .39,

결혼가치관의 유사성 평균( )은 .63,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 평균( )은 .40으로 모두 유의하

게 나타났다, ps<.01(양방검증)3). 즉 성격, 결혼

가치관,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부부는 실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역별 부부

의 유사성 크기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F(2.

264)=32.68, p<.01. 사후검증(LSD) 결과, 결혼가

치관 유사성(=.63)은 성격 유사성(=.39)과

성역할 태도 유사성(=.40)보다 컸으며(각각

3) Kenny와 Winquist(2001)에 따르면, 평균 상관계수

의 유의도 검증은 Z=∙의 공식

을 사용한다. 여기서  는 각 쌍의 상관계수를

변환한 Fisher's Z값의 평균치이고 K는 측정치의

수, N은 쌍의 수이다.

F(1, 132)=42.32, F(1, 132)=37.95, ps<.01), 성격

유사성과 성역할 태도 유사성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 ns. 즉 부부들은 세 가지

영역 중 결혼가치관에서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이해크기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에 대한 부부

의 배우자에 대한 이해는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해와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는 영역별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

해,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크기의 평균이다.

표 2에서 보듯, 세 영역에서 부부간 이해의

크기는 =.39 ～ =.69 로서 모두 유의하였

다, ps<.01. 즉 남편과 부인은 배우자의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에 대해 비교적 정확

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배우자에 대한 이해크기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부(2) × 이해 영역(3)의 변량

분석을 하였다. 먼저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

해크기(=.56)와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크

기(=.54)는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나, F(1,

132)=0.95, ns. 영역별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264)=36.07, p<.001. 이를 사후

검증(LSD)한 결과, 부부들은 결혼가치관에서

배우자에 대한 이해(=.65)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성격이해(=.57), 성역할 태도 이해

(=.41) 순이었다, 모든 비교쌍 ps<.01.

또한 이해대상과 영역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였다, F(2, 264)=5.10, p<.01. 이를 그림

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이 상호작용을 사후검증(LSD)한 결과, 그림

3에서 보듯 성격의 경우 남편의 부인 이해(

=.55)와 부인의 남편 이해(=.59)의 크기는

성격

유사성

결혼가치관

유사성

태도

유사성

평균 .39** .63** .40**

표준편차 .44 .59 .46

수치는 부부간 프로파일 유사성 크기(상관계수)

의 평균임. ** p<.01

표 1. 영역별 부부간 유사성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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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1, 132)=2.43, ns. 또

한 성역할 태도에서도 남편의 부인 이해(

=.42)와 부인의 남편 이해(=.39)의 크기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 132)=0.66, ns.

그러나 결혼가치관에서는 남편의 부인 이해(

=.69)가 부인의 남편 이해(=.61)보다 크게

나타났다, F(1. 132)=5.05, p<.05. 즉 부인이 남

편의 결혼가치관에 대한 이해보다 남편이 부

인의 결혼가치관에 대한 이해크기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에 따른 안녕감, 부부유사성 및

배우자 이해크기

먼저 부부의 결혼기간에 따른 남편과 부인

각자의 안녕감이 변화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결혼기간은 부부의 평균적 안녕감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r=-.31, p<.01. 즉

남편과 부인 모두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각

자의 안녕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각 r=-.30, r=-.27, ps<.01.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가 유사해지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부부들의 성격, 결

혼가치관, 그리고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 크기

와 결혼기간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

과 성격(r=.01), 결혼가치관(r=-.08), 및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r=.01) 중 그 어느 것도 결혼기

간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에 대한 이해의 정확도가 증가하는지를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태도

남편의 부인 이해 .55**(.45) .69**(.70) .42**(.40)

부인의 남편 이해 .59**(.40) .61**(.60) .39**(.40)

수치는 임. ** p<.01(양방검증).

표 2. 부부간 영역별 배우자 이해크기의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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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부의 영역별 이해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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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해, 각 영역별 이해의 크기와 결

혼기간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결혼기간과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해크기간

상관은 성격(r=-.03), 가치관(r=-.03), 성역할 태

도(r=.08)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결혼기

간과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크기간 상관계

수도 성격(r=-.05), 가치관(r=-.02), 성역할 태도

(r=-.07)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부부간 유사성 및 이해크기와 안녕감간의 관계

부부간 유사성 크기와 안녕감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 각각의 유사

성의 크기가 부부의 안녕감과 관련되는지, 만

약 그렇다면 3가지 영역의 부부 유사성 중 어

느 것이 부부의 안녕감과 관련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남편과 부인의 안녕감은 결혼기간(남

편 r=-.30, 부인 r=-.27)과 자녀수(남편 r=-.26,

부인 r=-.23)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기 때

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제 1단계에서 결

혼기간과 자녀수를 통제하고 제 2단계에서 영

역별 유사성 크기를 투입하여 남편과 부인의

안녕감 각각을 예언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표 3에서 보듯, 부부간 모든 영역별 유사성

은 남편과 부인의 안녕감을 모두 유의하게 설

명해 주지 못하였다. 즉 부부간 성격, 결혼가

치관 및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 크기는 어느

젓도 부부의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

았다.

부부간 영역별 상호 이해의 크기에 따른

안녕감

성격, 결혼가치관 및 성역할 태도 각각의

이해의 크기에 따른 부부의 안녕감 크기를 살

펴보기 위하여, 먼저 제 1단계에서 결혼기간

과 자녀 수를 통제하고 제 2단계에서 영역별

남편과 부인의 배우자에 대한 이해크기로 부

부 각각의 안녕감을 예언하는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먼저 남편의 부인 성격에 대한 이해는 자신

의 안녕감(β=.27, p<.01) 뿐만 아니라 부인의

안녕감(β=.28, p<.01)을 모두 유의하게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부인의 성격

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수록 자신뿐만 아니

라 부인의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인의 남편 성격에 대한 이해는 부인

자신의 안녕감(β=.04, ns)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고, 남편의 안녕감(β=.18, p<.05)만을 유의

하게 설명하였다. 즉 부인이 남편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수록 남편의 안녕감은

높았으나, 자신의 안녕감과는 무관하였다.

한편 남편의 부인 결혼가치관에 대한 이해

는 자신의 안녕감(β=-.27, p<.01) 뿐만 아니라

남편의 안녕감 부인의 안녕감

b 표준오차 β t b 표준오차 β t

성격 -.01 .01 -.05 -0.41 -.15 .24 -.07 -0.59

결혼가치관 -.11 .15 -.08 0.77 -.06 .15 -.04 -0.38

성역할태도 .28 .21 .15 1.31 .19 .22 .10 0.86

표 3. 부부간 영역별 유사성 크기에 따른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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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안녕감(β=-.23, p<.05)을 모두 유의하

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남편이 부인의 결혼가치관에 대해 정확

히 파악하고 있을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

의 안녕감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부인의 남편 결혼가치관에 대한 이해는

남편과 부인의 안녕감과 모두 무관하였다, 각

각 남편의 안녕감 β=-.06, 부인의 안녕감 β

=-.05, ns.

마지막으로 남편의 부인 성역할 태도에 대

한 이해와 부인의 남편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이해는 모두 부부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지 않

았다, 각각 남편의 안녕감 β=.07, β=.04, 부인

의 안녕감 β=.12, β=-.06, ns.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남편의 안녕감은 남

편 자신이 부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

록, 부인이 남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

수록 높았다. 한편 부인의 안녕감은 남편이

부인 자신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높

았으나, 자신이 남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와는 무관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

의 결혼가치관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오히

려 남편 자신의 안녕감과 부인의 안녕감은 낮

았다. 한편 성역할 태도에 대한 부부의 상호

이해의 크기는 부부의 안녕감에는 유의한 영

향을 주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부부의

상호 이해 중 성격의 이해가 부부의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간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와

안녕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

적으로 133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성격’, ‘결혼

가치관’ 그리고 ‘성역할 태도’의 세 영역으로

제한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부간 영역별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가 다른지, 이들이 결

혼기간에 따라 다른지, 또한 이들의 크기가

부부 각자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남편의 안녕감 부인의 안녕감

b 표준오차 β t b 표준오차 β t

남편->부인

성격 .55 .18 .27 2.98** .59 .19 .28 3.07**

결혼가치관 -.36 .12 -.27 -2.91** -.32 .13 -.23 -2.53*

성역할태도 .15 .18 .07 0.85 .27 .19 .12 1.44

부인->남편

성격 .41 .20 .18 2.09* .08 .21 .04 0.40

결혼가치관 -.10 .14 -.06 0.45 -.09 .15 -.05 -0.62

성역할태도 .10 .20 .04 0.49 -.14 .21 -.06 -0.67

* p<.05 , ** p<.01

표 4. 영역별 배우자에 대한 이해크기에 따른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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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한 부부들은 성격, 결

혼가치관, 성역할 태도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즉 모든 영역에서 부부간 프로파일이 서로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 가지 영역의 부부유사성 크기

를 분석한 결과, 결혼가치관의 유사성이 성격

과 성역할 태도의 유사성 크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부들이 일반 가치관,

결혼가치관, 취미, 성격 등 모든 영역에서 유

사성을 보이며, 일반 가치관과 결혼가치관의

유사성 크기가 취미와 성격의 유사성 크기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난 고재홍과 전명진(200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한편 부부간 영역별 이해크기에서 부부는

대체로 배우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

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들의 결혼가치관에

대한 배우자 이해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

로 성격,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이해 순이었다.

이는 결혼한 부부들은 배우자가 결혼생활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격과 성역할

태도에 대해서는 남편의 부인이해와 부인의

남편이해크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결혼

관의 경우 부인이 남편에 대해 아는 것보다

남편이 부인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둘째, 성격, 결혼가치관, 그리고 성역할 태

도의 부부 유사성 크기는 결혼기간과 모두 유

의한 관계가 없었다. 세 가지 모든 측면에서

부부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성 크

기가 결혼기간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지 않았

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유사한 사람끼리 결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동류혼인(homogamy)의 가

능성을 지지해준다. 즉 결혼 후 함께 생활하

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비슷한 성격으로

바뀔 확률이 높다(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수렴

가설보다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유사한 사람

끼리 부부가 된다는 동류결혼 가설과 더 부합

되는 결과이다. 비록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이었지만, 종단자료를 이용한 Caspi, Herberner,

및 Ozer(1992)의 연구에서도 1970년 조사한 부

부간 CPI 성격 검사상의 부부간 성격 상관계

수의 평균이 .19이었으나, 10년 후의 부부간

성격 상관계수 평균이 .13으로 오히려 약간

낮아졌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이해크기도 결혼기간과

무관하였다. 이는 자기공개 이론(Altman &

Taylor, 1973)에 근거하여 부부는 결혼기간이

지날수록 서로 배우자에게 자기공개가 많아지

기 때문에 서로 배우자의 특성에 대해 더 정

확히 알게 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 이유로는 부부는 결혼기간

의 초기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크기가 증

가하다가 어느 정도의 시점부터는 더 이상 이

해크기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즉

결혼기간과 이해크기가 곡선적 관계일 가능성

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결혼기간을 5년 단위로 구분한 다음, 이들의

배우자 이해크기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러

나 남편의 부인이해와 부인의 남편이해 중 어

느 것도 결혼기간에 따른 집단간 평균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부부간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와 안

녕감과의 관계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영역별 유사성은 남편과 부인의 안녕감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 결과는 일부 기존

의 연구결과들(예: Gonzaga et al., 2007)과 상충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애커플과 신혼부

부를 대상으로 한 Gonzaga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커플간의 성격유사성은 정서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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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similarity)을 매개로 하여 그들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고재홍 등

(2003)의 연구에서도 결혼가치관의 유사성은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와 정적 관련이 있었다.

한편 부부의 배우자 속성에 대한 이해정도

는 남편과 부인의 안녕감과 관련이 있었다.

즉 남편의 부인에 대한 성격, 결혼가치관의

이해는 남편과 부인 모두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으며, 남편의 부인에 대한 성역할 태도의

이해는 부부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부인의 남편에 대한 성격 이해는 남편

의 안녕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부인

자신의 안녕감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부인의 남편에 대한 결혼가치관

및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이해는 남편, 부인 모

두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남편이 부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남편의 안녕감이 높았다. 한편 부인

의 안녕감은 남편이 부인 자신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부인이 남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높았다. 그러나 남편이 부

인의 결혼가치관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오

히려 남편 자신과 부인의 안녕감은 모두 낮았

으며 성역할 태도에 대한 부부의 상호 이해크

기는 부부의 안녕감과는 모두 무관하였다. 남

편의 부인에 대한 결혼가치관 이해크기의 효

과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아직 분명

한 해석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

들은 남편과 부인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안

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서로 다를 수 있

음을 시사해 준다. 전체적으로는 남편의 부인

에 대한 이해가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보다

남편과 부인의 안녕감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해

와 관심이 부부행복을 위해 보다 중요함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들(예: Acitelli et al., 2001)을 참조

하여 성격, 결혼가치관, 성역할 태도 등으로

제한된 세 가지 영역에서 부부의 유사성과 이

해크기 및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

부의 안녕감과 같은 결혼의 질에 영향을 주는

여러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는 단지 세 영역으로만 임의적으로 제한하였

다. 이후의 연구는 측정 영역을 넓혀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부간 상호지각의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의 상호지각은 전반적

안녕감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나 호감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는 달리 다양한 종속 변인(예: 부부갈

등)을 선정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특히 기존의 일부 연구들(예: 김향련 등.

2007; Acitelli, et al., 1993; Osmond et al., 1975)

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부부가 유사할수록 그

들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본 연

구에서는 부부간 유사성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관적 안녕감

은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감(혹은 행복감)인

반면,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감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주관

적 안녕감은 결혼만족도보다 더 광범위한 개

념이기 때문에 부부요인 이외에도 또 다른 요

인들(예: 경제수준, 자녀문제 등)이 더 큰 영향

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두 측정치는 외현적

으로는 유사하지만 행복감을 측정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 연구결

과들이 상충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4)

둘째, 본 연구는 일정 시점에서 임의로 표

4) 주관적 안녕감과 결혼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내

용은 심사자의 제안으로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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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결혼기간이 다른 133쌍의 부부를 대상으

로 일종의 횡단 연구이었다. 더구나 본 연구

에 참여한 부부는 결혼기간이 매우 상이한 쌍

들이었다, 결혼기간에 따라 결혼의 질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유사성은 결혼 초기에는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지만 결혼 후반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결혼기간의 구분기준이 모호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기간별로 구

분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한기지 가능한 방법은 결혼기간을 임의적으로

한정하여(예: 결혼 3년 이내를 ‘신혼’이라고 가

정하고) 신혼인 부부쌍만을 선정하여 연구하

는 것이다. 또한 종단연구를 사용하여 결혼기

간에 따른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의 변화를

알아보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 중 어느 한사람

이 내린 상대방의 특성판단이 얼마나 정확한

지의 여부(즉 이해크기)에 대한 준거를 판단

대상의 자기지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남

편이 부인의 성격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는

부인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

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판단자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아보는 준거는 다양하다

(Kruglanski, 1989 참조). 판단의 정확도를 알아

보는 준거는 연구마다 다르다. 즉 전문가의

판단, 조작적으로 정의된 기준, 여러 사람의

판단 평균치(Funder, 1995) 및 실제 관찰된 행

동(Kenny et al., 2007)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에 대한 공격성 판단은

그 학생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그에

대한 판단(예: 공격성 크기)이 판단정확도의

준거로 사용되기도 한다(예: Malloy, Yarlas,

Montvilo, & Sugarman, 1996). 이 중 본 연구에

서는 자기보고를 준거로 사용하였으나 또 다

른 준거(예: 객관적 성격검사)를 사용하여 부

부유사성과 이해크기를 산출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몇몇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부

간에 있어 유사성과 이해라는 복잡한 상호지

각의 크기를 단순한 차이 점수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 아닌 프로파일 일치도를 측정하였으며,

이 측정치들과 특별한 이자 관계인 부부의 안

녕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부부의

유사성효과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성격을 여러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전반적

으로 볼 때 부부의 성격이 유사한가를 밝히기

곤란한 점을 극복하고 전체 성격의 유사성을

프로파일 형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또한 양자간 지각의 프로파일 일

치도를 이용하여 부부간 유사성 이외에 상호

이해의 크기를 알아 본 점도 본 연구의 의의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간 상호 지각의 일치도는 그들의 주관

적 안녕감 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 자녀에

대한 태도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별한 이자 관계를 이루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들에서는 보다 다양한 대상(예:

연애커플, 상사와 부하), 다양한 종속변인(예:

자녀에 미치는 효과, 연애기간의 지속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나

정서의 이해크기는 공감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고, 이해크기와 관련된 개인차 변인(예: 성,

권력)을 밝히는 것도 주목받는 연구가 될 것

이다. 예를 들어 조직내에서 직장상사의 부하

특성에 대한 이해크기보다는 부하들이 상사의

특성에 대해 이해크기가 클 수 있다. 또한 상

사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부하들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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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특성 이해크기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즉 상사는 눈치가 빠른 부하를 높게 평가함).

이러한 양자간의 프로파일 일치성을 이용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많은 흥미

로운 사실들을 알려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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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ity, Understand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Married Couples

Mi-Kyoung Kim Jaehong Ko

Kyungnam University

The current work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several indices of perceptual congruence and their

subjective well-being in married couples. Major questions were whether the indices of perceptual

congruence were vary to domains and married period, and whether they are related to their subjective

well-being. Married couples having various married period responded on some scales to find out

perceptions of the self and his(her) spouse's about personality, ideals for marriage, and gender-role

attitude. The couple's two profile congruences were calculated to measure of couple similarity and spouse

understanding by Kenny, Kashy, and Cook(2006)'s suggestion. Results showed that couples were actually

similar each other on profile in all of three areas. Spouses' understanding of his(her) spouse on ideals for

marriage was greater than them on personality and gender-role attitude. But the magnitude of couple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spouse's disposition had not related with married period. Findings also

showed that the couple's similarities does not related with their subjective well-being, but the

understanding of spouse's dispositions related with it.

Key words : married couple, personality, ideals for marriage, gender-role attitude, couple similarity, spouse

understanding, subjective well-being


